
석유화학경쟁력제고
세계석유화학시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극심한불황에허덕일것이다.
글로벌 화학컨설팅기관들이경쟁이라도하듯발표한석유화학경기예측에따르면석유화학경기는지금쯤완
전히 죽을 쓰고 있어야 정상이나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2004-05년 맛보았던 사상 최대의 호황을 다시 만끽
하고있다고한다.
중국과 중동이 신증설 플랜트의 가동에 들어감은 물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대출에서 출발한 세계적
인경기침체까지겹쳤으니사상최악의불황에몰렸어야함에도불구하고정반대의현상이나타나고있는것이
다.
물론, 세계적인경기침체를타개하기위해앞다투어가동률감축에나서공급이크게줄었고, 중동또한여러가
지문제점때문에신증설이순조롭지못해공급이예상을벗어나고있다는점을모르는바는아니다.
그렇지만, 2009년 4-5월부터 시작된 대호황을 보노라면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구나 깨닫게 된
다. 석유화학경기를함부로예측해서는아니되겠다는것이다.
아마도단편적인지식들을모아종합적인판단을내리다보니나타난현상이아닌가생각된다. 아무리나무하나
하나를 자세히 관찰한들 거대한 숲의 형상을 짐작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숲을 정확히 내려다보고 나무
하나하나를통찰했다면그리틀리지는않았을것이다.
최근의 석유화학 경기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듯이 석유화학산업의 투자 흐름에 대해서도 과거와 같이 잘
잘못을가리기는쉽지않다.
동아시아에서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에틸렌 신증설 프로젝트가 잇따라 완료돼 상업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2010년이후시장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주목되고있다.
LG화학은 2010년 4월까지 여수 크래커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97만톤으로 10만톤 확대하고, 대산에서도
2011년 정기보수 기간을 활용해 에틸렌 생산능력을 86만톤으로 10만톤 증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천NCC
역시 2010년정기보수때No.2 크래커의에틸렌생산능력을 45만톤으로 5만톤증설할예정이다.
호남석유화학이 대산 크래커를 대폭 확장해 국내 1위로 올라선 것을 감안한 것은 물론이고, 대규모 투자 없이
생산능력을확대해코스트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한것으로해석된다.
중국에서도 Shanghai Secco가 크래커를 증설하고 OCU를 확대해 에틸렌 109만톤, 프로필렌 77만톤 생산
체제를 갖추었고, CNPC도 2010년 초까지 에틸렌 생산능력을 95만톤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BASF Yangzi
역시 No.2 크래커를 74만톤으로확대할계획이다.
Shanghai Secco나 LG화학이에틸렌생산능력을확대하는것은유도제품생산을위해불가피한것으로이해
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중동의에탄베이스대형크래커에비하면경쟁력이떨어지는것은분명한것으로판단
되고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는 중국이 합성수지 공급과잉을 흡수해 상당한 혜택을 입고 있으나 중동물량이 대량 유입되
면어떠한사태가벌어질지굳이강조하지않아도될것이다.
그렇다고 중동의 신증설을 마냥 겁내고 있을 필요도 없다는 주장이 틀린 것도 아니어서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
다.
중국의경기부양으로가전및자동차용합성수지수요가급증하고있고, 중동의폴리머수출공세가언제부터본
격화될지도명확하지않기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가전제품 및 자동차의 경량화ㆍ컴팩트화가 진행돼 합성수지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PP
는승용차대당사용량이 50kg으로최근 20년사이 100% 이상증가했다고한다.
반면, 일본은 경쟁력이떨어지는플랜트를폐쇄하고석유화학컴플렉스를공동운영하거나석유화학-정유를통
합운영함으로써경쟁력을제고하는방법을선호하고있다.
중국이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증설하고 한국은 코스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분적인 증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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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반면, 일본은신증설은포기한채석유화학-정유연대를통해경쟁력을강화하고있다.

동아시아 3국의경쟁력제고방안중최상의대책은무엇인지궁금하지않을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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